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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세진이에게서 지 금  세상 죄를 지고 가 는  하느님의 어린양 

을  보는 것 입니다. 예수의 죽 임 당함과 부활을 통 한  운동의 화산맥에 

서 이제 한 국  땅의 활화산으로 폭발한 것이 세진이사건인 것입니다.

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이 아직도 역사를 뒤엎지 못 했으니까 제 2, 

제 3의 불꽃이 이어져 터져나온 것 입니다.

오 늘  이처럼 꽉 막힌 현장에서 수 수방관만 할 것 입 니 까 ? 그러면 

부활한 세진이는 다시 몸에 기름을 부 을  것 입니다. 바 로  그 러 한  사실 

을 그처럼 단순하고 평범한 송광영의 어머니가 이미 예고했습니다.

내 아들이사 대학교 졸 업 장 도  못  받아보고 장개도 못  가보고 땅 

속에 들 어 가  썩 어 버 리겠지만，제 똥  구린 줄이라도 아는 세상이 되 

기만도 하면이야 광영인 백 번이라도 제몸에 불을 싸지를 거구먼.

4. 보 라 , 이

빌라도가 자기 손에 처형될 예수를 사람들 앞에 끌 고  나와 “보 라 ， 

이 사 람 을 (ecce Homo) ! ”이라고 했습니다. 자신이 불법적인 판결을 

내려 이제 처형할 마당에 있는데도 아무런 저항할 능력이 없는 그를 

왜 군중 앞에 내세워 “보 라 ，이 사 람 을 !”이라고 합 니 까 ? 예수의 민 

중은 왜 빌라도의 입을 통해 이런 말을 하게 했 을 까 요 ? 비록 그 를  죽 

이고 살릴 권한을 그 손에 장악했으면서도 그의 폭력 앞에 그렇게 무  

능한 그가 끝끝내 알 수  없는 신비에 싸인 존재라는 것 을  고백했다는 

의 미 입 니 까 ? 그 는  비록 예수를 죽 이 기 로  결정했지만 그  자신의 숙명 

적 인 역할을 하소연하기 위해 ‘ 이 사람을 보 라 ’고  군중에게 정당한 

판단을 요청한 것 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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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 세상이 하라고 말입니다.

사실상 빌라도는 예수를 처형함으로써 자 신 은  죽 은  것입니다. 로 

마의 법에서 죄명을 찾을 수  없으면서도 그 를  처형한 것은 로마를 반 

역한 것 이 고 ，자신을 사람으로서 거부한 것입니다. 그 러 므 로  ‘보 라 ， 

이 사 람 을 ”이라는 말은 “보 라 , 그럴 수밖에 없는 처참한 내 꼴 을 ’ 이 

라는 말 대신 한 것입니다. 하여간 그의 손에 죽 은  예수는 민중에게 

부활하여 세 계 를  정복한 데 대하여 역사에서 영원히 잊혀져도 좋을 

조그만 나라의 일개 총독은 로 마  전체의 죄를 뒤집어쓰고 불법적인 

폭력의 상징으로 두고두고 역사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우 

리는 계속해서 세진이를 내세워 천하에 “보 라 ，이 사 람 을 ”이라는 빌 

라도의 말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. 어디 세진이가 하 나 뿐 입 니 까 ! 

세계를 향하여 “이 사람을 보 라 ” 하고 주목하게 해야 할 사건을 일 

으킨 열사들이 얼마나 많 습 니 까 ! 우리들은 쉬지 말 고  “이 사람을 보 

라 ”고 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그 를  죽인 세 력 들 ，그  세력을 

조종한 미국의 세력이 내 가  세 상  죄를 지은 장본인이라고 고백하고 

그들 자신이 속죄의 절규처럼 저들을 세 상  앞에 내세워 “보 라 ，이 사 

람 을 ”이라고 할 때까지.

■ 이것은 1987년 김세진 사후 1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강연원고인데，당국

의 방해로 연금되어 발표하지 못한 것임.


